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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,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총력

- 교육·창업·정착 지원 연계로 전문농업인 성장 촉진 -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고상환)은 영농 의지와 기본

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

교육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 ❍ 도내 청년농업인은 2020년 1만 5,802명에서 2024년 9,782명으

로 줄었고, 전체 농가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19.8%에서 14.2%

로 하락했다.

 ❍ 이에 농업기술원은 청년층의 영농 참여 확대와 경쟁력 강화

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․창업․정착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

기울이고 있다.

❑ 우선, 청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

2025년 한 해 동안 6개 과정 77회에 걸쳐 601명을 대상으로 

교육을 실시했다.

 ❍ 청년농업인학교 과정에서는 농업 기초와 경영 역량을, 자립

역량 교육에서는 경영체 운영 및 마케팅 전략을 다뤘다. 스

마트팜 교육 2과정을 통해서는 디지털농업 기술 활용 능력을 

높였다.

 ❍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감귤류, 낙엽과수, 밭작물 등 청

년농업인 관심 작목을 중심으로 선도농업인과의 현장 실습을 

진행했다. 재배기술 습득, 정착과정 상담, 경영기법 및 창업

과정 등을 단계적으로 교육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했다.



 ❍ 특히 올해 처음 운영된 영농문제해결 스터디그룹은 현장 중

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. 청년농업인이 스

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율 학습 공동

체 형태다. 

  - △스마트팜(양액재배) △노지감귤 △농산물 통신판매 △여성

농업인 △농촌융복합분야에서 총 5개 팀 29명이 참여해 40회

에 걸쳐 활동했다. 각 팀은 재배기술 개선, 온라인 판매 활성

화, 농촌자원 활용 모델 발굴 등 실제 영농현장에서의 문제

를 해결했다. 선도농가 견학과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 실천 

역량도 강화했다.

  - 농업기술원은 오는 12월 사업평가회를 통해 스터디그룹별 우

수사례를 공유하고,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과 정책을 

발굴해 제안할 예정이다.

❑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지

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. 

 ❍ 올해 총 4개소를 대상으로 3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으

며, 이 가운데 2개소는 안정 영농정착 시범사업으로, 나머지 

2개소는 청년농업인 수요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추

진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창의적인 농업경

영 모델 실현을 돕고 있다.

 ❍ 지난 10월 도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‘청년농업인 

CEO 아이디어 경진대회’에서는 농산물 가공, 체험, 스마트

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

다수 제시됐다.

 ❍ 심사를 통해 선정된 4개 아이디어는 내년 4개소 3억 원의 규

모의 청년농업인 수요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사업화

돼 지원받을 예정이다. 



 ❍ 농업기술원은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

고, 지역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. 

❑ 이양숙 농촌활력팀장은 “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

위해 맞춤형 교육과 경영역량 강화에 힘쓰겠다”며 “농업 

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청년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

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

다”고 말했다.  


